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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시골 개념의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 남 희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제시된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

보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주변시 경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

를 이용해서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을 식역하로 제시하였다. 실험참여자들

은 두 번째 과제에서 애매모호한 행동을 한 자극인물의 행동기술문을 읽고, 그를 다양한 성격 특성상에

서 평가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도시 개념이 점화된 참여자들이 시골 개념이 점화된 참여자들보다 자극

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개념의 점화는 평가대상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다. 논의에서는 도시와 시골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점화효과의 무의

식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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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판단과 의

사결정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맥락에

의해 쉽게 영향 받는다(Bargh & Chartrand, 2000). 

특히, 사람들이 타인의 인상이나 성격, 또는 행

동을 판단하기 위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

지고 있지 않을 때, 판단 순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맥락에 따라 판단의 결과는 크게 달라

질 수 있다(Higgins, Rholes, & Jones, 1977). 따라

서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

화된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

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높다.

장기기억 속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던 지식

이 주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고, 활

성화된 지식이 개인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점화효과(priming effect)라고 한

다(Bargh & Chartrand, 2000; Lashley, 1951). 점화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이전에 특정 지

식과 연합되어 있던 대상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hiffrin, Dumais, & 

Schneider, 1981). 그 결과, 활성화된 지식과 일

치하는 태도(Kawakami, Dovidio, & Dijksterhuis, 

2003; Srull & Wyer, 1979)나 행동(Bargh, Chen, 

& Burrows, 1996; Dijksterhuis & van Knippenberg, 

1998)을 유도하거나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 지식이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판단의 대표적인 영역 중 하나는 인

상형성이다.

무의식적 인상형성

인상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첫 단계로, 

어떤 인상을 형성했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호작

용의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흥미

로운 것은 인상형성이 인간관계의 매우 중요한

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상형성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진

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

식은 인상형성의 결과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인상형성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

리고 자동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무의식적 인상형성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Higgins, Rholes, 그리고 Jones(1977)의 연구에서는

특질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과정이 사

람들의 의식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전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점화했다. 이를 위해서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에게는 ‘모험적인’과 관

련된 특질 형용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반면에

다른 집단의 참여자들에게는 ‘무모한’과 관련된

특질 형용사를 암송하도록 하였다. 단어 암송이

끝난 후에 참여자들에게 단어 암송과제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소개한 독해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독해과제는 도널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에 대한 글을 읽고 그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도널드의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

석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즉, 도널드의 행동은

모험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도 있지만, 무모하게 위험한 짓을 하는 부정적

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결과

에 따르면, 단어 암송과제에서 ‘모험적인’과 관

련된 단어들을 암송한 참여자들이 ‘무모한’과

관련된 단어를 암송한 참여자들보다 도널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Higgins 등(1977)의 연구가 흥미로운 것은 실

험참여자들이 단어 암송과제와 도널드에 대한

인상 평가 과제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

했다는 것에 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제를 하는 동안 자신이 암기하려고 노력

했던 단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 

즉 도널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단어 암송 과제를 통해 활성화된 지식이

이후의 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지

만,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Higgins 등(1977)의 연구에서 실험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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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지식과 판단 과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했지만, 점화된 지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기억하려고 노력한 단어들이 ‘모험적

인’ 성격특질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또는 ‘무모

한’ 성격특질과 관련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

다.

인상형성의 무의식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들은 Higgins 등(1977)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험참여자들이 점화된 지식

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문장구성과제

(scrambled sentence task)를 사용하는 것이다(Srull 

& Wyer, 1979). 문장구성과제는 몇 개의 단어를

흩트려 제시하고, 이 중 일부의 단어만을 골라

서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제이

다.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 중 몇 개가 연구자가 점화하려고

하는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Higgins 등(1977)이 사용한 암송과제와는 달리,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개념과 관련된 단

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Srull과 Wyer(1979)의 연구에서는 문장구성과제

를 이용한 성격특질의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문

장구성과제를 통해 적대감과 관련된 특질이 무

의식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실험참여자들은 비교

조건의 참여자들보다 도널드에 대해 더 적대적

인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두 번째 실험을 통해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친절함과 같은 긍정적인 특질

의 점화 역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문장구성과제에서 점화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실험참여자의 입장에서

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참여자들을 대상으

로 한 사후확인 절차에서도 실험참여자들은 문

장구성과제를 통해 자신들이 어떤 개념에 노출

되었는지를 전혀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argh, Chen, & Burrows, 1996; 

Srull & Wyer, 1979). 하지만 제시된 점화자극을

우리의 의식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들은 식

역하(subliminal) 점화절차를 사용한다.

식역하 점화절차는 실험참여자들에게 의식적

으로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동

안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 1/4

초 이하의 속도로 빠르게 자극이 제시되면, 화

면에 어떤 깜빡거림이 있었다는 것은 지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제시되었는지는 알

지 못한다(Neely, 1977).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중 주된 연구목적이 의식적 자각이 없는 상태에

서 처리된 정보의 효과인 연구들의 경우에는

100ms 이하의 자극 제시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Bargh와 Pietromonaco(1982)의 연구에서는 주변

시 경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를 이용해서

점화된 개념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

히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주변시 경계 과제는 망막의

중심와(fovea) 바깥의 시야 장에 자극을 제시함으

로써 실험참여자들이 제시되는 자극을 의식적으

로 자각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안

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주변시야의 어떤 위치에 번쩍거

림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

은 중심와에 제시되어도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인 100ms의 속도로 주변

시야에 제시되는 자극에 노출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실험참여자들은 주변시야에 글자가 제

시되었는지 아니면 그림이 제시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주변시야에 적대감과 관련된 단어가

제시되었던 조건의 참여자들이 적대감과 무관한

단어에 노출되었던 참여자들보다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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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과는 무관하게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과 인상형성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다

양한 단서를 정보로 활용한다. 특히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상황처럼,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된 개인적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관련된 주변단서들이 인상형

성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단서들 중의 하나가 상대의 출신 또는 거

주 지역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

인 서울 내에서도 거주지가 강남이냐 강북이냐

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

다. 예를 들면, 강남 노숙자는 강북 노숙자보다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깔끔하고, 더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뉴시스, 2011. 10. 24).

한국 사회의 지역 고정관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출신지역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다른 지역

과 비교했을 때 충청도 지역 사람들에 대해 ‘인

정이 많다’, ‘유순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고

정관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 ‘지적인’ 특성과는 거리

가 멀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

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상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적인 특성과는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범준, 2002; 박상희, 김혜숙, 2009).

출신지역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상희와 김혜숙

(2009)은 실험참여자들에게 취업 면접상황을 녹

화한 영상을 제공하였다. 이 때 실험참여자들에

게 제공한 영상은 동일한 인물이 면접 지원자로

등장하는데, 조건에 따라 지원자의 말투가 다르

게 조작되었다. 한 조건에서 면접 지원자는 서

울 말씨를 사용한 반면, 다른 조건에서는 충청

도 말씨를 사용하였다.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실

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속 면접 지원자에

대한 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면

접 지원자가 충청도 말씨보다 서울 말씨를 사용

했을 때 채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채용상황에

서 면접 지원자의 출신지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의 성격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주요 시기인 인생 초기를 어디에서 생활했느냐

에 의해서 결정되는 출신지역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출신지역과는

무관한 개인이 현재 위치한 공간 또는 지역도

인상형성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한다. Darley와

Gross(1983)는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의 저소득

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거나 교외의 중

산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한 소녀의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속 소녀의 학업능력과 성

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도시

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

진을 본 참여자들보다 교외의 중산층 가정이 주

로 거주하는 곳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본 사

람들이 이 소녀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경이 중산층 거

주 지역이었을 때,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었을

때보다 사진 속 소녀가 독해와 학업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사교적이고, 동기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일 인물이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람들

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그 사

람의 다양한 배경 정보를 활용한다. 배경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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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별, 인종, 재산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이르

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배경 정

보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회심리적 차원의 배경

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정보로 주로 연구되어온 변인들도

대부분 사회심리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형태의

배경 정보는 물리적인 배경 정보다. 즉, 개인이

어떤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 대한 정보이다. 물리적 배경 정보가 인상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심리적 배

경 변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골 쥐와 도시 쥐에 대한 이솝 우화

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도시에서 사

는 사람과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성

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생활을 영위하는 물리적 공간이 그 공간

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배경 정보가 인상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와 시골이라는 삶의 공간

에 대한 무의식적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개념을 점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완전히 의식의 밖에

서 일어났을 때도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Bargh와

Pietromonaco(1982)의 연구에서 사용한 주변시 경

계 과제(parafoveal vigilance task)를 이용했다. 보다

구제척으로,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

과 연합된 단어를 중심와(fovea) 바깥의 주변시야

에 80ms의 빠른 속도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

구들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지점의 상이 맺

히는 중심와에 자극이 제시되더라도 250ms보다

빠른 속도로 제시되면 자극의 내용을 의식적으

로 자각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Neely, 1977). 따라서 시선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 주변시야에 의식이 자각할 수 없는 속도로

도시 또는 시골 지역과 개념적으로 연합된 단어

들을 제시한 것이다. 즉, 주변 시야에 식역하

(subliminal)로 점화자극을 제시하는 과제를 통해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 하나의 차원은 개인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의 차원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

이다. 이 두 개의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능력과

도덕성 차원으로 명명하기도 하고(Skowronski & 

Carlston, 1987, 1989), 지배성과 공동체성(Eagly & 

Kite, 1987; Eagly & Steffen, 1984)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이 유능성과 공동

체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기존의 지역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

의 대표적인 도시지역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유능한 것으로 지각되는 반면, 다른 시골 지역

을 포함하는 충청도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

준, 2002; 박상희, 김혜숙, 2009; 전우영, 홍석순

2007). 만약 도시와 시골에 대한 개념이 각각 유

능감과 공동체성과 연합되어 있다면, 도시 지역

에 대한 점화는 유능감을 활성화 하고, 시골 지

역에 대한 점화는 공동체성을 활성화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도시와 연합된 개

념의 점화는 개인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

도록 만드는 반면, 시골과 연합된 개념의 점화

는 개인을 더 공동체성이 강한 사람으로 지각하

도록 만들 것이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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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7명(남

성 21명, 여성 2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28세(SD=2.23)였다.

실험자극

실험에서 사용할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점

화자극을 선정하기 위해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

은 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도시를 떠올렸을 경

우에 고층빌딩, 상가(13.04%)를 떠올린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동

차나 지하철(10.14%),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골을 떠

올렸을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14.67%)가

떠올랐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벼나 논밭(10.67%), 소, 개(9.33%), 경운기(8.00%), 

그리고 새참이나 농부, 추수(6.67%)인 것으로 나

타났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

할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한 개념을 점화할 단어

를 선정하였다.

실험절차

실험동의서에 대한 작성이 끝난 후에 참여자

들은 인지적 반응과제로 소개받은 점화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참여자들에게 도시 또는 시골

에 대한 개념을 점화하기 위해 주변시 경계 과

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변시 경계 과제는

망막의 중심와 바깥의 시야장(parafoveal visual 

field)에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제시되는

자극을 의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방

법이다.

식역하 점화절차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에 따

르면, 고정점으로부터 0°부터 2°사이의 시각도

(visual angle) 범위가 중심와 시야장에 해당하고, 

2°부터 6°사이의 범위는 중심와 바깥 시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심와 바깥

시야장의 영역은 실험참여자와 고정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고정점과 실험

참여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심와 시야

장(foveal visual field)이 넓어지게 된다(Bargh & 

Chartrand, 2000).

본 연구에서는, Bargh, Bond, Lombardi, 그리고

Tota(1986)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참여자

와 고정점이 제시되는 모니터 사이의 거리가

99cm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포함한 책상

과 의자의 위치를 고정하였다. 또한 실험참여자

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

하도록 함으로써 중심와 시야장이 일정하게 유

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Bargh 등(1986)에 따르

면, 고정점을 중심으로 약 7.6cm 떨어진 영역은

중심와 바깥 시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의

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도록 고정점으로부터 약

7.6cm 떨어진 곳에 점화단어들을 제시하였으며, 

점화단어들은 고정점을 기준으로 상, 하, 좌, 우

에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중심와 바깥 시야장

을 통한 식역하 점화절차를 사용한 기존 연구들

에 따르면, 고정점에서 중심와 바깥 시야장으로

주의를 이동하는데 평균 190ms가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Rayner, 1978), 본 연구에서는 중

심와 바깥 시야장에 점화단어를 80ms의 속도로

제시함으로써 실험참여자들이 점화단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컴퓨터 화면 한 가운데 제시

되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자극이 왼쪽에 제시되

면 왼손 검지로 F키를 눌러 반응하고, 자극이

고정점 오른쪽에 제시되면 오른손 검지로 J키를

눌러 반응하도록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에게 도

시 또는 시골 지역과 연합된 단어들이 점화자극

으로 제시되었다(부록 1 참조). 점화자극이 제시

된 후에는 무의미한 영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차폐자극을 제시하였다(Bargh, Chartr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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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시 경계 과제의 절차 도식

Bargh, & Pietromonaco, 1982; Chartrand & Bargh, 

1996). 참여자들은 10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한 후

에, 본 시행을 60회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

는 그림 1과 같다.

점화를 위한 인지적 반응과제가 끝나면, 실

험참여자들은 인지적 부하(“귀하는 현재 얼마

나 정신적으로 분주함을 느끼십니까?”), 기분

(“귀하의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 구조화에

대한 욕구(Personal Need for Structure, Neuberg 

& Newsom, 1993; Thompson, Roman, Moskowtiz, 

Chaiken, & Bargh, 1994)를 측정하기 위한 12 문

항(예, 나는 분명하고 구조화된 생활을 즐긴다.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에 응답했다. 이를 통해 도시 또는 시골 개념에

대한 점화 자체가 아니라 점화로 인해 발생한

인지적 부하, 기분 또는 구조화에 대한 욕구가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 세 측정 변인은 도시 또는 시

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도시가

시골에 비해서 더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

점화가 시골 지역 점화에 비해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키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고정관념에 기초한 인상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도시나

시골 지역 점화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기분

때문에 인상형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험참여자들은 인지적 부하, 기분, 구조화

욕구에 대해 응답한 후에 실험자로부터 본 실험

과 무관한 것으로 소개받은 인상형성 과제를 실

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도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 한 인물의 행

동에 대한 기술문을 제시 받았다. 보다 구체적

으로,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한 기술문은 Srull과

Wyer(1979)가 사용한 도널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기술문

속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인 도널드를 오랜만에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들

에 대해 읽고 기술문 속 도널드의 성격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중략)..그는 또한 나에게 현재 집주인이 그

의 아파트를 다시 칠해줄 때까지 집세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 먹었

다. 그리고 난 후에 자동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 그

의 자동차가 아침에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동차 정비공에게, 만약 오늘 안에 자동

차를 고칠 수 없다면 그는 다른 자동차 정비소

로 가겠다고 말하였다..(후략)’

기술문을 읽고 난 후에 실험참여자들은 성격

특성 형용사가 기술문 속 인물인 도널드와 얼마

나 잘 일치하는지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아니

다, 7=매우 그렇다) 상에 평가하였다. 성격 특성

형용사들은 기존의 연구들(전우영, 홍석순, 2007; 

Eagly & Kite, 1987)에서 유능성(첨단의, 독특한, 

활기찬, 유능한, 과학적인, 멋진, 자신 있는, 쾌

활한, 경쟁적인)과 공동체성(따뜻한, 협동적인, 

도움을 주는, 도덕적인, 조화를 중시하는)을 측

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선

택해서 사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유능성 차원

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로 나타

났고, 공동체성 차원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도

.8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실험참여자들에게 인지

적 반응과제를 하는 동안에 점화 단어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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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개념

도시 시골

유능성 3.60(.90) 2.73(.80)

공동체성 2.11(.90) 1.87(.78)

표 1. 점화 개념과 평가 차원에 따른 인상형성의 평균(표준

편차)

었다는 것을 의식하였는지, 그리고 실험의 목적

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

면, 실험참여자들 중에서 점화자극을 의식하거

나 실험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실험 절차가 종

료된 후에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결 과

유능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평가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점화가 인상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2(점

화 개념: 도시, 시골) × 2(평가 차원: 유능성, 공

동체성) 이원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점화 개념은 참여자간 변인이었으며, 평가 차원

은 참여자내 변인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점화 개념의 주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6.27, 

p<.05. 도시(M=2.86, SD=.80)에 대한 개념이 점

화되었을 때 시골(M=2.30, SD=.72)에 대한 개념

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상인물을 전체적

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vs.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

을 때 유능성 차원과 공동체성 차원 모두에서

인상형성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

(vs. 시골)에 대한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만든 것이다.

평가 차원의 주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8.61, p<.01. 실험

참여자들은 평가 대상 인물의 유능성(M=3.17, 

SD=.95)을 공동체성(M=1.99, SD=.84)보다 더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자극

으로 제시된 평가 대상 인물의 행동이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능성 차원의 성향

이 주로 묘사된 인물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점화

된 개념과 평가 차원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45)=8.61, p<.01. 

상호작용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

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능성 차원에서는

도시(M=3.60, SD=.90)가 점화되었을 때 시골

(M=2.73, SD=.80)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

상 인물의 유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5)=3.52, p<.01. 하지만 공동체성 차

원의 경우에는 도시(M=2.11, SD=.90)와 시골

(M=1.87, SD=.78) 개념의 점화에 따른 공동체성

평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t(45)=.97, p=.34. 이러한 결과는

도시(vs. 시골)에 대한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점화

되었을 때, 평가 대상에 대해 유능성 차원에서

는 긍정적인 인상이 형성되지만, 시골(vs. 도시)

이 점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평가 대상을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으로 지각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점화 개념이 인상형

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하

지만 성별의 주효과, 성별과 평가 차원 간의 상

호작용효과, 성별과 점화 개념 간의 상호작용효

과, 마지막으로 성별, 점화 개념, 그리고 평가

차원의 삼원 상호작용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3)=.43, 

p>.50; F(1, 43)=3.36, p>.07; F(1, 43)=.03, p>.80; 

F(1, 43)=.69, p>.40. 이러한 결과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의 무의식적인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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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차원
성격 특성

점화 개념
t

도시(N=24) 시골(N=23)

유능성

첨단의 2.79(1.10) 1.91(0.92) 2.93**

독특한 4.92(1.41) 3.39(2.01) 2.99**

활기찬 4.00(1.32) 2.91(1.41) 2.73**

유능한 3.42(1.18) 2.57(1.41) 2.25*

과학적인 3.00(1.69) 2.26(0.92) 1.87

멋진 2.13(1.12) 1.61(0.84) 1.79

자신있는 4.54(1.82) 3.57(1.90) 1.80

쾌활한 3.33(1.61) 2.57(1.20) 1.85

경쟁적인 4.29(1.57) 3.73(1.52) 1.24

공동체

성

따뜻한 2.04(1.33) 1.70(1.15) .95

협동적인 2.17(1.13) 2.00(0.95) .55

도움을 주는 1.83(0.92) 1.65(0.78) .73

도덕적인 2.21(1.10) 1.91(0.97) .96

조화를

중시하는
2.29(1.20) 2.09(1.24) .58

*p <.05, **p <.01

표 2. 점화 개념에 따른 성격 특성 평가에 대한 평균(표준

편차)

개별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

점화 개념에 따라 평가 대상 인물의 개별적

인 성격특성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성격 특성 형용사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의식적으로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실험참여자

들이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조건의

실험참여자들보다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해 보다

첨단적이고, 독특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vs. 시

골)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점화되었을 때, 평가

대상 인물에 대해 과학적이고, 멋지고, 자신 있

고, 쾌활하고, 경쟁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도시(vs. 시

골) 개념의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 인물이

능력 있고 활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

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점화

개념에 따른 공동체성과 관련된 성격 특성에 대

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도시나 시골 지역에 대한 점화가 공

동체성과 관련된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부하, 기분, 그리고 구조화 욕구

점화 개념에 따른 인지적 부하, 기분, 구조화

에 대한 욕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1.27, p>.20; t(45)= 

.10, p>.90; t(45)=-.14, p>.80. 즉, 도시 또는 시골

에 대한 무의식적인 점화는 개인의 인지적 부하

정도, 기분,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시골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나 시골과 연합된

개념의 무의식적인 점화가 개인에 대한 인상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주변시 경계 과제를 이용해서 도시 또는

시골과 연합된 단어를 중심와 바깥의 주변시야

에 식역하 수준의 속도로 제시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단어에 노출되

었는지에 대해 전혀 의식적인 자각이 없었음에

도, 도시 지역과 연합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평가 대상 인물을 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성격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도시(vs.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평가 대상 인물을 보다 첨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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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특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

로 평가하였다. 도시(vs.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

념에 대한 무의식적 점화가 평가 대상 인물을

더 유능하고 활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삶의 공간, 즉 물리적

인 배경 정보가 그 속에 존재하는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동체성 차원에서는 도시나 시골 지

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에 따른 평가 대상에 대

한 인상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예상과

는 달리, 시골(vs.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 점화

가 평가 대상 인물을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사람

으로 지각하도록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시골이 도시에 비해 공동체성이 더 높

은 것으로 지각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의 하나는, 시골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

문일 수 있다. 즉, 과거에 ‘시골’이 ‘고향’과 동

일시되었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경제

적 발전이 뒤쳐진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화가 가속화 되

면서 시골 지역도 경쟁의 강도가 강해지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확대되면서, 과거에

시골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공동체성과 관

련된 긍정적인 고정관념들이 줄어들고 있을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실

제 우리의 정신표상에서는 도시도 시골만큼 공

동체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시민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도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즉

조화와 협력의 가치가 강조되는 공간으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을 통해 이루

어졌기 때문에 본래 도시와 시민사회의 개념을

서로 구분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조명래, 

2001). 다양한 사람들 간의 의사결정과 협력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시민사회의 구성원

으로서 맺은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은 사회를 구

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적응적인

요소이다(Axelrod, 1984; Axelrod & Hamilton, 1981; 

Rousseau, 1968). 따라서 도시에 대한 개념의 활

성화가 사회적 계약과 같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활성화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시골만큼의 공동체성을 지각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Shariff와 Norenzayan(2007)의 연구에서

는 ‘시민’, ‘배심원단’, ‘법정’, ‘경찰’, ‘계약’ 과

같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점화효과에 대

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점화된 경우에 사람들은 통제조건의 경

우보다 자신이 가져갈 수도 있었던 돈을 타인에

게 더 많이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

민사회와 관련된 개념의 활성화가 사람들의 이

기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보다 협력적인 행

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도시에 대한 개념

이 실제로 사회적 계약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개

념과 연합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도시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시민사

회에 대한 개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

다면, 도시 개념의 점화를 통해 활성화된 시민

사회 관련 개념이 개인의 협동적인 행동이나 선

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점화 자극이 80ms의 속도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빠르기는 자극이 망막의 중심와에 제시되어도

자극의 실체를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힘든 속

도로 알려져 있다(Bargh & Pietromonaco, 1982; 

Neely, 1977).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더해 점화

자극을 중심와 밖의 주변시야에 제시하였다. 이

러한 절차를 통해서 실험참여자들이 화면에 제



김남희․전우영 / 도시와 시골 개념의 점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151 -

시된 자극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제로 실험참여자들은 화

면에 단어가 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절차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과 연합된 개념의 점화가 인상형

성에 미치는 과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과는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살

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지

만,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

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대상 인물에 대한 인

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인상평가의 점수가 7점 척

도의 중앙치에 해당하는 4점 이하로 나타난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 속의 평가대상

인물의 행동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

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시나리오의 내용이 평

가대상 인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주변사람들

과 갈등하고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모습(예, 집

세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자동차 정비공에게 다

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 등)으로 지각되

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인상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 시

골지역에 대한 개념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유능

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

능성 평정의 평균(M=3.60) 값은 중앙치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시나리오

속의 평가대상 인물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즉, 평가대상

에 대한 부정적 인상 때문에 유능성에 대한 평

정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점화된 개념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유

발되었다는 것이다. 일종의 바닥효과(floor effect) 

때문에 실험조작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점화 조건에 따라 인상형

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바닥효과와 관련된

또 다른 가능성은 평가대상 인물이 공동체성 차

원에서만 극도로 부정적인 인상을 제공했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능성 차원과는 달

리 공동체성 차원에서는 점화 조건에 따라 인상

평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행동을 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의 인상

을 가진 인물을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서 점화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대한

개념의 점화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는 영향

을 미치지만 개인의 인지적 부하, 기분, 그리고

구조화에 대한 욕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역하 점화를

통한 개념의 무의식적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른 심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사회심

리학적 연구들이 우리사회의 지역에 대한 고정

관념을 연구주제로 삼아왔다. 기존의 지역에 대

한 고정관념 연구들은 주로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예, 충청도, 강원도 등)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에 집중했다(김혜숙, 1988; 

전우영, 홍석순, 2007). 예를 들면, 서울 또는 서

울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지만, 강원도

나 강원도 사람들은 친절하고, 가정적이며, 열심

히 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조사 연구한 것이다. 이

러한 연구들은 연구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가지

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과

정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연

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고정관념의 과정에 대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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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지역과 연합된 대상

이나 환경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된 고정관념은 다시 우리의 판단과 행동

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다양한 시와 도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과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이러한 구

분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울과 시골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한국은 크게 서울로 대표되

는 도시와 비수도권을 통틀어 지방 또는 시골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행

동을 한 개인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물리적인

배경공간과 연합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똑같은 사람일지라

도 도시와 연합된 경우에는 시골과 연합된 경우

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시골이라는 개념만을

점화하였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도시는 서울로 대표되고, 지방은 시골로 인식된

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사회에서 ‘서울사람’이

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유

능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고정관념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골사람 또

는 지방출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제 능력과는

무관하게 유능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활성화로 인한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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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riming City versus Rural Area Concepts

on Impression Formation

Namhee Kim                    Woo Young Ch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oncepts of city and rural areas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can influence impression formation. Participants initially performed a 

parafoveal vigilance task in which some were exposed subliminally to words related to the concept of city area 

while others were exposed to the rural area concept. In an ostensibly unrelated second task, participants read a 

behavioral description of a stimulus person whose behavior was ambiguous, and then rated him on several 

personality trait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whose concept of city area was primed formed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the stimulus person, especially on an ability dimension, than those primed with the 

concept of rural area.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tereotypes of city versus rural areas and the 

unconsciousness of priming effects are discussed.

Key words : priming, impression formation, city, rural area, un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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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점화 단어 목록

도시 점화 단어 시골 점화 단어

고층빌딩 개울

교차로 경운기

대형마트 논밭

매연 들판

백화점 밀짚모자

소음 새참

아스팔트 시냇가

아파트 아궁이

지하철 초가집

편의점 추수


